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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반포와 조선 전기 읍성의 내벽 구조 변화築城新圖� � *

진수형**

국문초록【 】

조선 전기 읍성의 축성법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특히 년세종 에 반포1438 ( 20)

된 축성신도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축성신도 는 현재 남아있지 않지만 겸 성( ) . ,� 築成新圖 � � �

균주부 이보흠의 상소문의 통해서 해당 축성법의 가장 큰 특징은 내벽을 계단식( )兼成均注簿

으로 조성하였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조선 전기 읍성의 축성법은 현재까지의 고고학 자료와 문헌 기록을 바탕으로 종합하여 3

개의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를 구분 짓는 기준은 축성신도 이다 현재까지 발굴조, .� �

사 된 자료를 살펴보면 계단식 내벽이 조성된 것 중 가장 이른 것은 년태종 에 축조, 1417 ( 17)

된 하동읍성이다 이를 축성신도 축성법의 모본이 되는 읍성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

첫 번째 시기는 고려시대에 축성된 토성을 조선 초에 석성으로 개축한 읍성이 해당한다.

두 번째 시기는 축성신도 의 규정에 맞추어 석재로만 내벽을 계단식으로 조성한 것과 이� �

보흠의 상소에 따라 이를 보완하여 계단식 내벽에 흙을 덮는 방식의 읍성이 해당한다.

* 이 글은 필자의 석사학위논문 진수형 조선 전기 읍성의 축조기법 변화 연구 의 일( , 2023, )「 」

부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

** 원광대학교 박물관 학예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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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시기는 년문종 에 축성된 고현읍성부터 수직 형태의 내벽이 확인되는데1451 ( 1) ,

이를 기점으로 새로운 시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다만 두 번째 시기에 나타나는 계단식 형. ,

태의 내벽도 여전히 존재한다.

이를 종합하면 조선 전기의 읍성, 은 기본적으로 외벽은 석축으로 견고하게 쌓고 내벽부는

석축계단식 혹은 수직 형태으로 쌓은 후 흙으로 경사지게 덮는 등 공통적인 축성방식이 나( )

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공통된 축성법이 확인되는 것은 축성신도 의 반포와 성곽의. � �

축조를 병조정부에서 관장하였고 이를 감독 관리하는 관청을 통해 읍성 축조를 국가적인( ) , ·

사업으로 진행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 조선 전기 읍성 축성신도 계단식 내벽, , , ,

머리말.Ⅰ

한국사에서 엄밀한 의미에서의 읍성은 고려시대 후기부터 축성되었다 고려 말에는 왜구의.

침략이 극심하였는데 이러한 왜구의 피해를 막기 위해 나온 대책 중의 하나가 바로 읍성의,

축성 이었다( ) .築城

그렇지만 조선 초 태종 연간까지만 해도 조정에서는 읍성보다는 산성 축성에 대한 주장이

우세하였다 그러나 년세종 병조판서 최윤덕 이 각 고을의 성을 축조할 조건. 1429 ( 11) ( )崔閏德

을 들어( )各官城子造築造件 1) 연해 지역의 고을들은 산성을 없애고 읍성을 축조하되 읍성이, ,

소용없는 곳에만 산성을 수축하자고 청하였다 이를 계기로 세종 연간에 읍성 축성이 활발하.

게 진행되면서 적대 해자 옹성 등성시설의 마련 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졌다 또한, , , .

년세종 에는 축성에 대한 새로운 도본 인 축성신도 가 반포되었다 비록 축성신1438 ( 20) ‘ ’ .� � �

도 는 현존하지 않지만 년 겸 성균주부 이보흠 의 상소문, 1443 ( ) ( )� 兼成均注簿 李甫欽 2)을 통해

성 내면을 돌을 사용하여 척 으로 조성하고 그 위쪽은 계단식으로 축조 하는 방식이‘ 16 ( ) ’尺

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임진왜란을 계기로 지속적인 대규모 침입에는 읍성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어

이후에는 읍성보다는 산성을 주로 수축하게 되었다 그러다 일제강점기 초기부터 식민지사업.

의 일환인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성곽에 대한 철거가 시작되면서 전국 읍성 대부분의 원

형이 훼손되었다.

한편 읍성에 관한 그간의 연구는 주로 조선시대 읍성을 조사한 발굴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1) 권 세종 년 월 병술 일43, 11 2 (10 ).�世宗實錄�

2) 세종실록 권 세종 년 월 갑인 일102, 25 11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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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고학 분야 문헌 기록을 활용한 역사학 분야 읍성의 구조 변화 등을 다룬 건축학 분야, , ,

입지나 도시구조 경관 등을 다룬 지리학 분야가 있다, .

특히 고고학과 역사학 분야에서는 대표적으로 충남지방의 읍성을 문헌 기록과 비교 검토,

하여 입지 조건 축성 재료 지형 형태 등에 의해 나누어 자세히 분류한 심정보 와 경, , , (1995)

남지역 연해 읍성에 대한 고고학 자료를 바탕으로 조선시대 읍성의 특징과 축성기법을 분석

한 이일갑 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이외에 읍성의 성벽과 객사 축조 등의 읍성 내(2008) . ( )客舍

부 시설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이수진 의 연구 최근의 발굴조사 성과를 반영하여 경상도(2019) ,

남해안 지역의 읍성을 내벽의 형태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한 나동욱 의 연구 등이 있다(2022) .

그러나 이전의 연구는 대부분 개별 읍성이나 일부 지역에 그 대상이 한정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그간 고고학 조사의 성과와 축성신도 축성법을 바탕으로 문헌 기. � �

록과의 비교를 통해 조선 전기 읍성 성벽 축성법의 구체적인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읍성의 현황 및 분석대상.Ⅱ

한국고고학사전 성곽봉수편에는 읍성 을 지방의 부 군 현 등 행정관서가 마련된 고‘ ’ , ,� �

을에 축조되어 유사시에 외적을 대비하는 한편 행정적 편의를 제공한 성곽으로 정의하고 있,

다국립문화재연구소( , 2011).

사전적 정의에서 언급된 엄밀한 의미의 읍성이 축성되기 시작한 것은 고려 말부터이다 특.

히 연해 지역을 중심으로 개소의 읍성이 축성되었는데 개소 중 개소가 토축이다28 , 28 15 .

조선 전기 읍성의 현황이 기재된 문헌으로는 세종실록지리지 와 신증동( )� 世宗實錄地理志 � �

국여지승람 이 대표적이다( ) .新增東國輿地勝覽 � 3) 세종실록지리지 에는 개의 군현 중335 110� �

개소에 읍성이 설치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그중 충청도는 개소 경상도는 개소 전라도는. 15 , 27 ,

개소23 4) 그리고 하삼도에 축성된 읍성 수는 개소로 전체의 약 를 차지하고 있다 이, 65 59% .

후 중종 연간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 에는 개의 행정구역 중 개소로 이전보다330 122� �

읍성의 수가 늘어났으며 그중 하삼도 지역의 읍성은 개소로 전체의 약 를 차지하며 여77 63%

전히 높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축성신도 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간 시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읍성 중 남·� �

아 있는 유구를 통해 그 축성 방식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읍성 개소를 선정하여 체13

성부를 중심으로 축성기법의 변화 양상을 검토하고자 한다 읍성 개소를 선정한 기준은 체. 13

3) 세종실록지리지 와 신증동국여지승람 에 기록된 읍성의 목록은 필자의 석사학위논문 진수� � � �

형 표 와 표 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3: 11 15) [ 2] [ 3] .∼

4) 조선시대에 제주도는 행정구역상 전라도에 속해 있었으므로 본고에서는 제주도를 전라도에,

포함하였다 또한 금산과 울진 등도 현재의 행정구역이 아닌 당시의 행정구역에 따라 구분. ,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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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부 중 내벽의 형태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 여부로 정하였다 추가적으.

로 체성부 이외에도 부속시설 중 옹성 치 등을 대상으로 문헌에 나타난 축성 방식에 대한,

기록과 고고학 자료에 대하여 그 양상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읍성명 축조 시기 축조
유형 입지 평면 형태 체성

폭(m)

신증동국여
지승람
둘레( )尺

신증동국
여지승람
높이( )尺

잔존둘
레

(km)

홍주읍성 고려 토축/
조선 초 석축

토성→
석성

평산성 타원형 7.5 4,915 15 1.77

나주읍성
고려 토축( )→

년 태종1404 ( 4)→
년 세조1459 ( 5)

토성→
석성

평산성 타원형 5.5 6∼
.3

3,126 9 -

경주읍성
고려시대 토축→

년 고려 우왕1378 ( 4)
석축

토성→
석성 평산성 방형 7.0 4,075 12 -

하동읍성 년 태종1417 ( 17) 석성 평산성 제형
마름모( ) 3.5 6→ 1,019 13 1.3

태안읍성 년 태종1417 ( 17) 석성 평산성 방형 6.5 1,561 12 0.114

해미읍성 년1417 1418∼
태종( 17 18)∼ 석성 평산성 타원형 7.4 3,172 15 -

기장읍성 년 세종1425 ( 7) 석성 평산성 부정형 6.2 8∼
.5 3,197 15 1.0

웅천읍성
년 세종1435 ( 17)/
년 단종1453 ( 1) 석성 평지성

정방형→
장방형 8.1 3,514 15

0.77/
1.095

면천읍성 년 세종1439 ( 21) 석성 평지성 말각방형 5.9 3,225 11 1.56

사천읍성 년 세종1442 ( 24) 석성 평산성 반원형 7.5 5,015 15 -

남포읍성 년1444 1451∼
세종 문종( 26 1)∼ 석성 평지성 방형 7.8 2,476 15 0.825

고현읍성 년 문종1451 ( 1) 석성 평지성 장방형 7.0 3,038 13 0.818

울산읍성 년 성종1476 ( 7) 석성 평지성 부정형 7.01 3,635 10 -

창원읍성 년 성종1476 ( 7) 석성 평산성 각형5 6 8∼ 4,410 13 -

한산읍성
년1493 1529∼

성종 중종( 24 29)∼ 석성 평산성 사다리꼴 7.3 4,070 11 1.245

언양읍성

년1390
고려 공양왕( 2)

토축→
년 연산군1500 ( 6)
석축

토성→
석성 평산성 정방형

7∼
8.5 3,064 8/13 1.7

표 분석대상 현황[ 1]

읍성 축성기법의 특징.Ⅲ

읍성은 기본적으로 성벽과 성문 그밖에 성외시설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성벽은 크게 체, .

성 과 여장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성문의 보호시설로는 옹성 적대 해자 등이 있는( ) ( ) . , ,體城 女墻

데 옹성은 성문 바깥쪽에 일정한 형태의 성벽을 덧대어 쌓은 시설로 성문이 직접 노출되지, ,

않으면서 한정된 수의 적군만이 들어올 수 있게 하여 측면과 후면에서 공격이 가능하도록

조성한 효과적인 방어시설이다양시은 쪽( , 2013, 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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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읍성 성벽 모식도 우리문화재연구원[ 1] ( , 2022)

체성부1.

외벽부1)

체성은 축조 공법과 구조적 기능에 따라 기저부 면석 뒤채움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 .

일반적인 읍성의 축조 순서는 기저부에 기반토를 다져 기초를 조성하는 등의 지정 작업을

한 후에 지대석을 놓고 박석을 시설하는 등의 작업을 하게 된다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체성.

을 축조하게 되는데 성돌을 외면에 맞춰 쌓아 올리되 성벽의 구조적 안정을 위해 뒤채움도,

함께 이루어진다.

기저부는 외벽과 뒤채움부의 하중이 지탱하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과정으로 지반을 강화하

는 지정 성벽의 하중을 지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지대석 등으로 구성된다 읍( ), ( ) .地定 地臺石

성 축성 시 주로 사용되는 지정 공법은 기단석 아래에 모래를 깔아 넣는 입사지정( ),入沙地定

기반층에 구멍을 뚫어 말뚝을 박는 말뚝지정 그 위에 방형장방형으로 다듬은 할석을 올린, ( )

잡석지정 등이 있다( ) .雜石地定

그리고 성벽을 쌓는 과정에서 겉쌓기에 사용되는 성돌인 면석 은 체성 내부의 뒤채움( )面石

석과는 구분되며 지대석에서 정도 들여쌓는 것이 일반적이다, 10 30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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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채움부2)

뒤채움부의 축조 방식은 면석을 먼저 단 쌓은 다음 뒤채움돌과 뒤채움흙을 쌓는 것이1 2∼

일반적이다.

뒤채움부는 축성신도 의 규정에 맞춰 석재만을 사용하여 내벽을 계단식으로 축조한 것과� �

내벽을 계단식으로 축조하되 뒤채움부의 토축 부분을 경사지게 성토한 방식 그리고 내벽을

수직 형태로 축조하고 토축 부분을 경사지게 성토한 방식 등 크게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3

다.

유형 은 축성신도 의 규정에 따라 기저부를 조성한 후 그 위에 석재만을 사용한 것으로1 ,� �

내벽을 계단식으로 축조한 것이다 해당 사례는 하동읍성과 웅천읍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축성신도 축성방식 모식도 누리고고학연구소 쪽( , 2021, 132 )� �

하동읍성 남문지 주변 체성 내벽
경상문화재연구원( , 2011)

웅천읍성 아지구 내벽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쪽( , 2001, 119 )

그림 유형 석재만을 이용한 계단식 내벽[ 2] 1.

하동읍성에서는 북쪽 체성구간과 남문지 주변 체성 서벽 북쪽 치성제 치성 등에서 계, ( 4 )

단식으로 쌓은 내벽이 발견되었다 사진에서는 흙이 덮인 모습이 확인되었는데 발굴조사단. ,

은 이 흙을 후대에 자연적으로 퇴적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웅천읍성 동북쪽 내벽의 경우에는 석재만을 이용하여 계단식으로 축조하였음이 확인되었

다 특히 시굴조사에서 계단식 구조의 내벽은 약 높이로 들여 쌓은 것이. , 30cm, 60cm, 9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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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났다 이후 발굴조사에서도 단의 계단식 석축이 확인되었다. 4 .

유형 는 내벽을 계단식으로 축조한 후 그 위에 경사지게 흙을 쌓아 마무리하는 방식으로2 ,

축성신도 의 계단식의 내벽 형태에 이보흠이 보완책으로 제시한 내벽에 흙을 덮는 방식이� �

추가된 것이다 이는 계단식으로 쌓은 내벽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부에 흙을 덧.

씌운 것으로 해미읍성 사천읍성 태안읍성 외에도 기장읍성 서천읍성동남 면천읍성 남포, , , , ( ), ,

읍성 창원읍성북동쪽 한산읍성 등 조선 전기 읍성 다수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

이보흠이 제시한 성벽 모식도 경상문화재연구원( , 2024)

해미읍성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쪽( , 2009, 216 ) 사천읍성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 2008)

태안읍성 동방문화재연구원( , 2021)

그림 유형 계단식 내벽 뒤채움석 경사성토[ 3] 2. ( ) +

태안읍성에서는 동문지 남 북쪽의 석축부에서 각각 단의 계단식 내벽이 확인되었다· 2, 3 .

내벽을 조성한 이후에는 경사진 지형에 따라 점질토와 사질토를 교대로 쌓아 올려 성토 다

짐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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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읍성 동벽에서는 등성시설로 추정되는 계단식 구조가 발견되었다 계단 형태의 석축.

위에 점성이 강한 점토로 추정되는 흙으로 덮은 모습이 확인되었다.

해미읍성의 경우 북문지 내벽 높이에서 외벽 쪽으로 가량 안쪽으로 들여 쌓1 1.2m 1.5m∼

은 모습이 확인되었다 전체적으로는 단 정도의 계단상의 모습이 나타난다 계단상의 석. 2 3 .∼

축 위로는 약 의 두께로 흙을 덮은 모습이 발견되었다2m .

수직 형태 내벽 강두용 쪽 수정 후 인용( , 2007, 52 )

고현읍성 동아대학교박물관 쪽( , 1991, 97 ) 울산읍성 울산연구원 문화재센터 쪽( , 2022, 53 )

그림 유형 수직형 내벽 뒤채움석 경사성토[ 4] 3. ( ) +

유형 은 내벽을 수직 형태로 축조하고 그 위를 경사성토하여 덮은 형태로 유형 에서 계3 , 2

단식 석축이 수직 형태로 변화한 것이다.

해당 방식으로 조성된 대표적인 사례는 고현읍성 울산읍성 등이 있다 고현읍성 내벽은, .

갈색부식토층과 그 아래 생토층을 정도 굴착한 후 할석을 상면에 수직으로 쌓고 그 안0.5m ,

쪽으로 흑갈색부식토와 적갈색점토를 교대로 다짐한 것이 확인되었다.

울산읍성의 내벽의 기단석은 성벽 진행 방향과 나란하게 수평으로 쌓았고 그 위로 수평, ·

수직 쌓기를 번갈아 하였다 내벽의 전체적인 형태는 수직으로 판단되며 위로는 경사지게. ,

흙을 덮은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양상을 종합하면 유형 은 기본적으로 유형 의 계단식 내벽 형태가 수직으로 변, 3 2

화한 형태이며 안쪽 면에 흙을 경사지게 덮는 양상은 동일하게 나타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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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시설2.

읍성의 부속시설에는 성문 옹성 치 등성시설 여장 등이 있으나 성문과 여장은 현재 양, , , ,

호한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어서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옹성과 치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옹성1) ( )甕城

그림 옹성의 계측점 이일갑 쪽[ 5] ( , 2008, 134 )

옹성의 평면 형태는 ㄱ 자 형태도 일부 확인되나 대부분 반원형이다‘ ’ .

한편 체성과의 축조 공정은 옹성과 체성에 덧대서 축조한 것과 옹성과 체성을 동시에 축,

조한 것이 모두 확인된다.

기장읍성 남문지 옹성
울산문화재연구원 쪽( , 2020, 105 )

태안읍성 동문지 옹성
동방문화재연구원 쪽( , 2021, 58 )

체성과 동시에 축조한 옹성 체성에 덧대어 축조한 옹성

그림 체성과 옹성의 축조 선후 관계[ 6]



의 반포와 조선 전기 읍성의 내벽 구조 변화築城新圖『 �

- 286 -

읍성명 옹성
수

성문
위치

평면
형태

옹성5)

길이(m)
개구부
폭(m)

옹성
폭(m) 축조 시기 비고

나주읍성 4 서 ㄱ자형‘ ’ 5.5 7.2
고려 토성( )→

년태종1404 ( 4)→
년세조1459 ( 5)

체성에
덧댐

무장읍성 미상
동 반원형 8.0

년 태종1417 ( 17)
남 반원형 3.1 6.8

하동읍성 4

서 반원형 3 4.1∼ 7.5

년 태종1417 ( 17)

체성에
덧댐

동 ㄱ자형‘ ’ 3.0 6.4
체성에
덧댐

남 반원형 6.1∼
7.3

체성에
덧댐

태안읍성 2 동 반원형 26.3 3.9 7.1 년 태종1417 ( 17) 체성에
덧댐

기장읍성 미상
남 반원형 30.6 3 3.5∼ 7.0

년세종1425 ( 7)

체성과
동시공정

동 반원형 30.0 2.7 6.5∼
7

체성에
덧댐

웅천읍성 미상
동 반원형 28.3 4.0 6.8 년 세종1435 ( 17)/

년단종1453 ( 1)

체성에
덧댐

서 반원형

면천읍성 1 남 ㄱ자형 31.8 년 세종1439 ( 21)

장기읍성 미상

북 반원형 25.0 3.5 7.1

년 세종1439 ( 21)

체성과
동시공정

동 반원형 28.4 6.7 6.0
체성과
동시공정

서 반원형 3.7 7.1
체성에
덧댐

김해읍성 4 북 반원형 28.4 2.4 2.5∼ 7.1∼
7.5

년 세종1439 ( 21)

당진읍성 3 북 반원형 20.0 3.5 6.1 년1440 1442∼
세종( 22 24)∼

남포읍성 3

남 반원형 25.4 5.1 5.3∼ 5.3∼
9.27

년1444 1451∼
세종 문종( 26 1)∼

체성과
동시공정

동 반원형 23.1 3.85 6.3∼ 7.1∼
8.4

체성과
동시공정

서 반원형 26.1 3.8 4.6∼
7.8∼
9.1

체성과
동시공정

결성읍성 2
동 반원형 22.0 3.7

5.4∼
7.0

년문종1451 ( 1)

체성과
동시공정

서 반원형 23.0 5.1 6.4∼ 체성과
동시공정

고현읍성 3
동 반원형 3.6 7.0

년문종1451 ( 1)

체성과
동시공정

북 반원형 29.6 3.6 6 7∼ 체성과
동시공정

강진읍성 미상 북 반원형 4.7 5.3 년성종1475 ( 6) 체성에
덧댐

언양읍성 4
북 반원형 3.0 7.0 년 고려 공양왕1390 ( 2)→

년 조선 연산군1500 ( 6)

체성에
덧댐

남 반원형 29.9 8.2 6.0

표 옹성 발굴조사 현황[ 2]

한편 축성신도 반포 직후인 년세종 의 문헌 기록, 1440 ( 22)� � 6)에서는 옹성의 길이가 척5, 60

5) 문헌 기록과 일치하는 옹성 길이는 굵게 표시하였다.

6) 세종실록 권 세종 년 월 계묘 일88, 22 3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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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척은 현재의 단위 로 환산하면 약 이다. 50 60 (m) , 23.3 28m .∼ ∼ 7)

현재까지 발굴조사로 확인된 옹성 중 길이를 비교적 양호하게 파악할 수 있는 옹성은 15

개소로 그중 개소가 위 문헌에 기록된 길이에 부합한다 좀 더 시기를 좁혀서 년태종, 7 . 1417 (

부터 세종 연간까지 축조된 옹성 개 중 개가 규정에 맞게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17) 12 7 .

그리고 옹성의 폭은 대부분 대로 개구부 폭도 대로 일정하게 조성된 것으로 확6 8m , 3 4m∼ ∼

인된다.

치2) ( )雉

치는 성으로 접근하는 적을 양쪽 측면에서 공격하여 격퇴할 수 있도록 성벽의 일부를 밖

으로 돌출시켜 쌓은 시설을 말한다 조선시대에는 치성 곡성 성두 적대 등의 여러 이름으. , , ,

로 불렀다.

또한 치 역시 옹성과 마찬가지로 축조 공정상 체성과 동시에 축조된 것과 체성에 덧대어

쌓은 것이 모두 확인되었다.

서천읍성 동남치성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쪽( , 2020, 113 )

하동읍성 제 치성3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쪽( , 2006, 184 )

체성과 동시에 축조한 치 체성에 덧대어 축조한 치

그림 체성과 치 성 의 축조 선후 관계[ 7] ( )

한편 치와 관련한 문헌 기록을 보면 세종 시기에 치 축조와 관련된 규정은 규모에 관한, ,

것과 치 간 거리에 관한 것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치 규모의 너비와 길이는 적대를 앞면 척 좌우 척으로 정하였다고 하는데15 , 20 8) 이,

는 현재의 단위 로 환산하면(m) 7× 정도 된다 현재 발굴조사된 읍성의 치 개소 중 너9.4m . 52

비와 길이 두 가지 모두 문헌 기록과 일치하는 경우는 개소로 매우 적다10 .9)

7) 조선 전기에는 포백척을 사용하였다는 유재춘의 연구 에 따라 척 로 계산(1996) ‘1 =46.73cm’

하였다.

8) 세종실록 권 세종 년 월 정묘 일59, 15 1 (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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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조 시기 읍성명 치 성수( ) 치 성 위치( ) 평면
형태10)

너비
(m) 길이 (m) 비고

년고려 우왕1378 ( 4)
조선 초 석성 개축( ) 경주읍성 26

동성벽 치성
1 방대형 7.7 9.2 체성에 덧댐

동성벽 치성
2 방대형 7.5 9.0 체성에 덧댐

동성벽 치성
3

방대형 8.0 10.0 체성에 덧댐

동성벽 치성
4

방대형 8.0 9.5 체성에 덧댐

동성벽 치성
5 방대형 8.0 9.5 체성에 덧댐

북성벽 치성
1 방대형 7.5∼

8.0 9.0 체성에 덧댐

북성벽 치성
3 방대형 7.9

북성벽 치성
4 방대형 7.8

북성벽 치성
5

방대형 7.9

고려초축( )/
조선 초개축( ) 홍주읍성 7

북문지 동쪽 장방형 (8.0) 7.6

동문과 남문
사이 정방형 7.9 7.4

퇴축 성벽
구간 정방형 (8.0) 7.6

년태종1417 ( 17) 하동읍성 11

1 장방형 6.2 4.4 체성에 덧댐

2 방대형 7.4 9.8 체성에 덧댐

3 방대형 7.4 9.4 체성에 덧댐

4 장방형 5.8 5.1 체성에 덧댐

5 장방형 7.1 5.1 체성과 동시 공정

6 장방형 7.4 5.1 체성에 덧댐

7 정방형 6.1 6.6 체성에 덧댐

11 방대형 7 9.2 체성에 덧댐

년 세종1425 ( 7) 기장읍성 6
동문지 방대형 7.3 8.9 체성에 덧댐

동벽 남측 방대형 (7.0) (7.5) 체성과 동시 공정

년세종1434 ( 16)/
년 문종1451 ( 1) 김해읍성 20

북 장방형 7.5 8.8 체성에 덧댐

동 정방형 6.4 7.4 체성에 덧댐

표 치의 발굴조사 현황[ 3] (1)

9) 치 성 의 발굴조사 현황은 표 표 에 정리하였다 또한 문헌 기록의 치의 너비 높이가( ) [ 3], [ 4] . , ,

발굴조사 현황과 일치하는 것은 굵은 글씨로 표시하였다 문헌 기록과 고고학 자료의 일치.

기준은 환산 기준 로 설정하였다m ±0.5m .

10) 평면 형태 분류 기준은 치 성 의 길이를 너비로 나눈 수치로( ) 는 방대형 는0.5 0.79 , 0.8 1.2∼ ∼

정방형 혹은 그 이상은 장방형으로 구분한 이일갑의 연구 에 따른 것이다, 1.21 1.5 (2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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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조 시기 읍성명
치 성( )
수

치성( )
위치

평면
형태

너비
(m)

길이
(m) 비고

년 세종1435 ( 17)/
년단종1453 ( 1) 웅천읍성 미상

서남 성우 장방형 7.6 10 체성과동시공정

동남 방대형 6.4 10.1 체성과동시공정

동북 장방형 5.5 8.4 체성에 덧댐

년1438 1450∼
세종( 20 32)∼ 서천읍성 미상

동남 장방형 9.3
6.6∼
7.2 체성과동시공정

서남 장방형 10.5
5.5∼
5.7 체성과동시공정

남서 적대 정방형 7.8 8.5∼
8.6

체성과동시공정

트렌치3 정방형 7 8∼ 8∼
8.3

동남치성
남쪽 71m

방대형 9.3 6.6∼
7.2

체성과동시공정

년 세종1439 ( 21) 면천읍성 7

서 방대형 8
9.3∼
9.8

북서 방대형 7.7 9.7∼
10.5

북 방대형 8 9.3

북동 방대형 7.2 9.3

서남 방대형 7.44 9.21 체성과동시공정

남동 방대형 (6.1) (8.3)

년 세종1439 ( 21) 장기읍성 12

2 방대형 6 9

3 방대형 7.2 10.6

4 방대형 8 10.3

5 정방형 8.5 8.2

12 방대형 7.5 10.3

년1440 1442∼
세종( 22 24)∼ 당진읍성 8

북동 장방형 8.5 6.7 체성과동시공정

북서 정방형 7.6 7 체성과동시공정

년1444 1451∼
세종 문종( 26 1)∼ 남포읍성 미상

동남 장방형 9.5 6.7∼
7.15

서남 장방형 9.5 7.3∼
7.75

년 성종1479 ( 10) 남원읍성 16 북동 방대형 5.8 9.2 체성과동시공정

년1493 1529∼
성종 중종( 24 29)∼ 한산읍성 이상4

서북 정방형 8.15 9.7 체성과동시공정

남문 부근 장방형 7 9.4 체성과동시공정

년1390
고려 공양왕 토축 년( 2)( )/1500

조선 연산군 석축( 6)( )
언양읍성 12

10 장방형 7 9.8 체성과동시공정

11 장방형 8 10.2 체성과동시공정

8 방대형 7.15 8

9 방대형 7.2 9.44

표 치의 발굴조사 현황[ 4] (2)

치 간 거리와 관련한 문헌 기록은 각각 년세종1430 ( 12)11) 년세종, 1433 ( 15)12) 년세종, 1440 (

22)13)에 제정 혹은 언급된 보 보 척 이다 이와 관련하여 후대 기록이기100 ( ), 150 ( ), 150 ( ) .步 步 尺

는 하지만 화성성역의궤 에 보는 척 이라는 언급이 있다 이를 통해( ) ‘1 6 ’ . 100� 華城城役儀軌 �

11) 세종실록 권 세종 년 월 임술 일49, 12 9 (24 ).� �

12) 세종실록 권 세종 년 월 정묘 일59, 15 1 (13 ).� �

13) 세조실록 권 세조 년 월 을해 일38, 12 2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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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와 보는 각각 척과 척이 됨을 알 수 있다 이를 세종 연간 당시에 주로 쓰이던150 600 900 .

포백척에 대한 유재춘의 연구 를 적용하여 현재의 단위 로 환산하면 약 와(1996) (m) 280m 420m

가 된다 이는 문헌 기록에 나타난 각 읍성의 치성적대 수를 감안할 때 표 참조 잘. ( ) ([ 3, 4 ]),

못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년세종 기록에 매 백 척마다 세 개의 적대를 설치하였다 라는 내용을1440 ( 22) “ 3 .”

통해 볼 때 년세종 에서 제정된 치 간 거리는 보 가 아닌 척 이었을 것, 1433 ( 15) 150‘ ’ 150‘ ’

으로 추정된다 현재까지 확인된 고고학 자료로 볼 때 위 문헌 기록의 규정과 일치하는 비율.

은 평균 로 매우 낮다 표21% ([ 5]).

다만 이는 년문종 월 정분의 계문에 경상도 충청도 각 고을의 성자 는, 1451 ( 1) 9 “ · ( )城子

당초에 법식 에 의하여 쌓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가 규정에 맞지 않았다( ) ”法式 14)라는 기록으

로 보아 치의 규모 간격은 규정에 맞게 축조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

14) 권 문종 년 월 경자 일9, 1 9 (5 ).�文宗實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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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성 축성기법의 변화 양상.Ⅳ

지금까지 조선시대 전기에 축조된 것으로 알려진 읍성을 대상으로 체성과 부속시설 그중,

에서도 옹성과 치를 중심으로 그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체성의 내벽부 축조 방. ,

식을 중심으로 단계의 변화 양상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3 .

첫 번째 유형은 축성신도 의 규정에 따라 석재만을 사용하여 내벽을 계단식 형태로 축조� �

한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하동읍성과 웅천읍성 등이 있다. .

두 번째 유형은 이보흠이 제시한 보완책인 내벽의 위에 경사지게 흙을 덮는 방식이 적용

된 것으로 해미읍성 태안읍성 사천읍성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

세 번째 유형은 두 번째 유형에서 내벽의 형태가 계단식에서 수직으로 변화하여 조성된

것으로 고현읍성 울산읍성 등이 해당한다, , .

조선 전기의 문헌 기록에 따르면 읍성은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일부 연안 지역에서 왜구

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 축조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년세종 도순무사 최윤덕의. 1429 ( 11)

성 축조의 조건 등에 대한 상소는 읍성의 축조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 .

이후 년세종 에는 성곽 축성에 관한 도본인 축성신도 가 반포되었다 축성신도1438 ( 20) .� � � �

반포와 관련하여서는 년세종 월의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 을 참고하여 변방1438 ( 20) 1 ( )呈文

방어책의 구체적 사안을 세종에게 올리는 내용에 수성전선색 에게 도본 을“ ( ) ( )修城典船色 圖本

만들게 한 다음 읍성 축조를 도절제사에게 감독하게 하라 라는 내용의 기사” 15)를 통해 병조

에서 축성신도 작성 및 읍성 축조를 관장하였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즉 읍성 축조가 국. ,� �

가의 정책으로 추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년세종 에 겸 성균 주부 이보흠이 남긴 상소문을 통하여 축성, 1443 ( 25) ( )兼成均注簿 �

신도 의 내용은 대략 파악해 볼 수 있다 상소문에는 체성벽의 축조를 내면에 돌 척을. “ 16�

메우고 그 위에 계단을 만들며 박석을 깔도록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즉 성벽의 기단부, ” . ,

는 척으로 조성하고 석재만을 이용하여 그 상면을 계단식으로 축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16 , .

정리하면 외면의 는 큰 돌로 쌓고 내면의 는 잡석과 흙을 섞어 사용하, 2.8 3.3m , 3.3 3.7m∼ ∼

여 다지고 그 위로 의 두께로 흙을 잘 다듬어 덮어 성안 쪽으로 경사지게 마감하, 0.9 1.4m∼

는 내용이다 이는 년세종 에 우의정 최윤덕이 고려 때 흙으로 성을 쌓았는데 그. 1434 ( 16) ‘

효과가 없었음을 지적하며 석성을 쌓을 것’16)을 건의한 것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된

다.

한편 체성벽 외에도 적대 치성 해자 등 성벽의 부속시설의 축조 또한 축성신도 반포, , , � �

이전부터 논의되고 있었다.

15) 세종실록 권 세종 년 월 경자 일80, 20 1 (15 ).� �

16) �세종실록 권 세종 년 을사 일64, 16 5 (29 ).� 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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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내용을 종합하면 축성신도 반포를 기점으로 조선시대 전기 읍성의 기본 형태가 갖, � �

춰졌고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폐해가 있어 축조 방식에 일부 수정이 있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선 전기에 축조된 읍성의 경우 지금까지 살펴본 고고학적 양상에 따라.

서 고려 토성을 고려 말 혹은 조선 초에 석성으로 개축한 경우 축성신도 의 축성기,① ② � �

법에 맞추어 축조된 경우 이보흠의 상소에 따라 신축 혹은 개축한 경우 내벽을 수직③ ④

형태로 축조한 사례 등 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4 .

위의 사례들을 현재까지 조사된 고고학 자료와 문헌 기록을 종합하여 조선 전기 읍성 축

성법의 시기에 따른 변화를 파악해 보면 크게 개의 분기로 구분해 볼 수 있다3 .

시기 구분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조선 전기 읍성은 우선 축성신도 의 반포를 기준. � �

으로 전과 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축성신도 축성법의 가장 큰 특징은 체성 내벽이 계단. � �

식으로 조성되었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발굴조사된 읍성 중 석재만을 사용하여 축조된 계단.

식 내벽 형태가 확인되는 가장 이른 시기에 축성된 읍성은 년태종 에 축조된 하동읍1417 ( 17)

성이다 다만 축성신도 반포와 이보흠이 보완책을 제시한 시기 차는 불과 년이다 따라서. , 5 .� �

그 기간에 읍성의 축성기법 기준에 큰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보흠이 보완책 제.

시 이후에 읍성 축성 나아가 조선 전기 축성의 기준이 명확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

다 그러므로 축성신도 반포와 이보흠이 보완책을 기준으로 하여 고고학 자료상 그와 유사. � �

한 축성법을 보이는 읍성을 하나의 시기로 설정하였다.

또한 년문종 에 축조된 고현읍성에서는 내벽의 형태가 기존의 계단식이 아닌 수직1451 ( 1)

형태가 확인되는데 이를 기점으로 새로운 시기를 구분할 수 있다 다만 이 시기에는 계단식, . ,

의 내벽이 확인되는 읍성도 여전히 존재하는데 앞 시기와 다른 것은 뒤채움부 석축 구간의

너비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설정한 분기는 다음과 같다.

분기 시기 축조 방식 유적 사례

기Ⅰ
고려 말∼

년 태종1416 ( 16)

고려시대 토성 및 통일신라시대

도로유구를 내탁부로 이용하여

석성으로 개축

경주읍성 나주읍성, ,

홍주읍성 등

기Ⅱ
년 태종1417 ( 17)∼

년 세종1450 ( 32)

계단식 내벽 축조 축성신도(� �

축조법 이보흠의 보완책계단식) / (

내벽 경사성토+ )

하동읍성 웅천읍성, ,

태안읍성 해미읍성, ,

기장읍성 면천읍성, ,

사천읍성 남포읍성 등,

기Ⅲ
년 문종1451 ( 1)∼

년 임진왜란 발발1592 ( )

수직 형태의 내벽 등장17) 기존/

계단식 내벽도 공존

고현읍성 울산읍성, ,

창원읍성 한산읍성, ,

언양읍성 등

표 분기 설정 구분[ 6]

17) 무장읍성은 발굴조사보고서의 도면을 살펴보면 내벽이 수직 형태로 판단된다 그러나 문종.

년 충청 전라 경상 도체찰사 정분이 전라도 성을 둘러보고 보고한 내용에 무장읍성1 (1451) · ·

을 퇴축 대상에 포함되어 이후 개축되었을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분기에서 제외하‘ ( )’退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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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설정한 분기를 토대로 발굴조사를 통해 드러난 축성기법의 변화와 해당 시기의 문

헌 기록에서 그 배경을 검토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설정한 분기별 특징과 그 의미를 도면 등

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기1. Ⅰ

기는 읍성이 축조되는 고려 말부터 년태종 까지이다1416 ( 16) .Ⅰ 18) 이 시기에는 고려 말에

토성으로 쌓은 것이 석성으로 개축되는 시기이다 경주읍성 나주읍성 홍주읍성 등이 이 시. , ,

기에 해당한다.

읍성명 축조 시기 내벽 형태 비고

경주읍성
고려 토축 년( ) 1378→

고려 우왕 석축( 4)( )
부정형 계단식/ 통일신라 도로 유구 고려 토성을 내탁부로 이용/

나주읍성
고려 토축 년( ) 1404→

태종 석축( 4)( )
계단식 고려 토성 내탁부로 이용

홍주읍성
고려 토축 조선 초/

석축
계단식 고려 토성 내탁부로 이용

표 기 읍성 고려 말 년 태종[ 7] ( 1416 ( 16))Ⅰ ∼

경주읍성은 발굴조사 결과 동 북성벽 조사에서는 석성 개축부와 차에 걸친 수축의 흔적, · 2

이 확인되었다 차 수축부에서는 특히 북성벽에서 고려시대 기와편이 다수 발견되어 문헌. 1

기록의 년고려 우왕 의 석성 개축 기사를 뒷받침해 준다1378 ( 4) .

또한 차에 걸쳐 수축된 흔적이 확인되었다 차 수축부의 뒤채움부에 축성신도 의 축성2 . 2 � �

법인 열로 된 계단식에 가까운 석축의 흔적이 확인되고 있어 축성신도 반포를 전후한 시2 � �

점에 수축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였다.

18) 언양읍성은 문헌 기록에서 고려 공양왕 년 토성으로 초축되어 조선 연산군 년2 (1390) 6 (1500)

에 석성으로 개축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고고학 자료상 토성의 명확한 초축.

시기를 파악하기 어려워 석성의 형태를 기준으로 시기를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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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읍성 북성벽 뒤채움부 기와 노출 상태 한국문화재재단( ,

쪽2023, 411 )

경주읍성 북성벽 뒤채움부 석축

한국문화재재단 쪽( , 2023, 411 )

그림 경주읍성 뒤채움부 사진[ 8]

그림 경주읍성 북성벽 토층도한국문화재재단 쪽[ 9] ( , 2023, 309 )

나주읍성은 발굴조사 결과 고려시대 토성 부분이 석성 체성 내부에서 확인되었다 조선시, .

대 석성의 뒤채움부는 토성 상부 일부를 깎아 기반층을 조성한 후 뒤채움부와 석성 내벽 사,

이를 흙과 잡석으로 채운 모습으로 추정된다.

한편 나주읍성 축조와 관련하여서는 년태종 의 보성 나주에 성을 쌓았다는 기사, 1404 ( 4) , 19)

와 목사 김계희 가 세조 연간에 축조하였다는 기록( )金係熙 20)이 있다 개축 시기에 대하여 연.

구자들 간에 견해가 다르다 다만 세종실록지리지 에서 나주읍성을 석성 으로 기록하고. , ‘ ’� �

있고,21) 현재까지의 고고학 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년태종 의 태종실록 의 기사를1404 ( 4) � �

개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9) 태종� 실록 권 태종 년 월 기사 일8, 4 10 (1 ).�

20) �신증동국여지승람 권 전라도 나주목 누정35, .�

21) 세종실록 지리지 권 전라도 나주목1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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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나주읍성 동쪽 체성부 평면도이수진 쪽[ 10] ( , 2019, 62 )

홍주읍성은 발굴조사 결과 북문지에서 조선시대 석성부 체성 쪽에 토축석렬이 확인되었,

다 또한 체성부 안쪽에서 너비 약 의 체성과 나란한 열의 석렬이 확인되었고 내부. 3.9m 2 3 ,∼

토층이 기저부 석렬에 맞추어 분기되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홍주읍성 고려시대 체성부 기저부 석렬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쪽( , 2019, 275 )

홍주읍성 북문지 체성 내부 토층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쪽( , 2019, 74 )

홍주읍성 북문지 토층 양상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쪽( , 2019, 275 )

그림 홍주읍성 북문지 체성부 내부 사진과 토층 양상 도면[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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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홍주읍성의 개축 시기에 대해서는 세종실록지리지 에 홍주읍성이 석성 으로 기, ‘ ’� �

록되어 있어 세종 시기 이전에 이미 석성으로 개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상의 발굴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경주읍성은 일부 구간에서 통일신라시대 도로유구를 굴,

착하여 개축한 흔적이 발견되었으나 경주읍성을 포함하여 나주읍성 홍주읍성 등은 고려시, ,

대의 토성의 외벽 면을 굴광하여 석축하고 기존의 토축부를 내탁부로 이용하여 석성으로 개,

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나주읍성 홍주읍성 등의 내벽의 형태는 유실이 심해 정확한 파악이 어렵지만 잔존 상태, ,

를 볼 때 경주읍성 북성벽의 계단식 내벽을 제외하면 정형성 있는 구조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시기의 특징은 고려시대에 비해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여 건이 넘는 왜구 침입 기사, 40

가 실록에서 확인되는 등 위협이 지속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시 축성이 이루어진 곳은. ,

고려 치소성이었던 성을 활용하여 축조하는 특징을 보인다최종석 또한 이러한 이유( , 2007).

에서 일부 연해 지역에서 석성으로의 개축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의 반포와 조선 전기 읍성의 내벽 구조 변화築城新圖『 �

- 298 -

기2. Ⅱ

읍성명 하동읍성 웅천읍성

축조 시기 년 태종1417 ( 17) 년 세종1435 ( 17)

도면

하동읍성 남문지 동벽
경상문화재연구원 쪽( , 2016:, 199 ) 웅천읍성 동벽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쪽( , 2001, 54 )

내벽 형태 계단식석재( ) 계단식 석재( )

읍성명 태안읍성 해미읍성

축조 시기 년 태종1417 ( 17) 태종1417 1418( 17 18)∼ ∼

도면

태안읍성 남벽동방문화재연구원 쪽( , 2023, 87 ) 해미읍성 서벽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쪽( , 2009, 159 )

내벽 형태 계단식 경사성토+ 계단식 경사성토+

읍성명 기장읍성 면천읍성

축조 시기 년 세종1425 ( 7) 년 세종1439 ( 21)

도면

기장읍성 남서벽 시공문화재연구원 쪽( , 2023, 45 ) 면천읍성 남벽
충청문화재연구원 쪽( , 2014, 59 )

내벽 형태 계단식 경사성토+ 계단식 경사성토+

읍성명 사천읍성 남포읍성

축조 시기 년 세종1442 ( 24) 년세종 문종1444 1451 ( 26 1)∼ ∼

도면

사천읍성 동벽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 2008) 남포읍성 동문지 체성
누리고고학연구소 쪽( , 2023, 127 )

내벽 형태 계단식 경사성토+ 계단식 경사성토+

표 기 읍성 년 태종 년 세종 사례[ 8] (1417 ( 17) 1450 ( 32))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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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년태종 부터 년세종 까지이다 이 시기에는 기본적으로 석성으로1417 ( 17) 1450 ( 32) .Ⅱ

축조되며 계단식 내벽의 형태가 확인된다 해당 읍성은 표 과 같다, . [ 8] .22) 하동읍성 웅천읍성,

등에서는 축성신도 의 축성법에 따라 내벽을 석재만을 사용하여 계단식으로 조성하였고 나� �

머지 읍성들은 계단식 내벽 위에 흙으로 경사지게 덮어 마감한 모습이 확인된다.

또한 옹성의 경우 길이 척 사이 폭 로 일정하게 축조되는 경향이 나타나50 60 , 6 8m∼ ∼

며 치성 간 거리도 다른 시기에 비하여 비교적 규정에 맞게 조성된 비율이 높게 확인된,

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좀 더 조사 결과가 늘어나야 의미 있는 분석이 가능.

할 것이다.

한편 이 시기 문헌 기록을 보면 세종 초기에는 년 세종 월에 경상도 관찰사가, , 1421 ( 3) 9

기장현의 성내에 물이 부족하여 성의 이전을 요청하였고 이를 받아들였다.23) 이를 통해,

세종 초기까지는 지방관의 의견을 수용하여 읍성을 축조하는 사례가 있었음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같은 해 월에 공조에서 계하여 전라도 관찰사가 장흥성을 수령현. 10 “ , ( )遂令縣

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조관 을 파견하여 다시 살펴보겠다, ( ) .”朝官 24)라고 한 기록을 통해

이때부터 조정관리를 파견하여 읍성의 축조를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년 세종 에는 우의정 최윤덕이 파저강의 야인에 대한 방어 대책을 말하며1434 ( 16)

고려 때 흙으로 성을 쌓았으나 효과가 없었으니 돌로 쌓을 것 을 건의‘ ’ 25)하였다 이를.

계기로 축조 재료를 돌로 사용하는 것이 낫다는 인식이 우세해진 것으로 보인다.

년 세종 에는 조선 성곽 축성법의 기준이 되는 축성신도 가 반포되는데 이를1438 ( 20) ,� �

병조에서 주관하여 읍성의 축조가 국가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다 년 세. 1443 (

종 에는 축성신도 의 폐단으로 인하여 이보흠이 내벽 상부에 흙을 덮는 등의 보완책25) � �

을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조선 전기 읍성의 축조 방식의 규범화가 정부의,

국가정책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성 밖의 해자외황의 흙을 파서 성을 쌓으면 참호를 파지 않아도 될 것 이라 한( ) ’

기록을 통해 축성의 공력도 줄어들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년 세1419 (

종 의 대마도 정별로 이후 왜구의 침략이 감소하면서 대외적인 상황이 안정되었던 것의1)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기3. Ⅲ

기는 년 문종 부터 년 임진왜란 발발 이전까지이다 이 시기 읍성의 특징은1451 ( 1) 1592 ( ) .Ⅲ

22) 웅천읍성은 내벽의 형태가 계단식으로 흙이 덮여있지 않은 것과 증축 시 조성된 것으로 판

단되는 내벽이 수직 형태인 구간이 함께 나타나는데 초축을 기준으로 분기를 설정하였다, .

23) �세종실록 권 세종 년 월 병자 일13, 3 9 (16 ).�

24) �세종실록 권 세종 년 월 기해 일13, 3 10 (10 ).�

25) �세종실록 권 세종 년 월 을사 일64, 16 5 (29 ).�



의 반포와 조선 전기 읍성의 내벽 구조 변화築城新圖『 �

- 300 -

내벽의 형태가 계단식에서 수직 형태로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에서 확. Ⅱ

인되었던 계단식 내벽을 위에 흙을 경사지게 덮은 형태도 여전히 확인된다 다만 앞 시기. ,

와 달리 뒤채움부 석축 구간의 길이가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 시기에 해당하는 읍.

성은 표 와 같다[ 9] .

읍성명 고현읍성 울산읍성

축조 시기 년 문종1451 ( 1) 년 성종1476 ( 7)

도면

고현읍성 북벽동아대학교박물관 쪽( , 1991, 43 ) 울산읍성 남서벽
울산연구원 문화재센터 쪽( , 2022, 21 )

내벽 형태 수직 수직

읍성명 창원읍성

축조 시기 년 성종1476 ( 7)

도면

창원읍성 북동벽 두류문화연구원 쪽( , 2013, 37 ) 창원읍성 북벽 한국문화재재단 쪽( , 2018, 463 )

내벽 형태 계단식 부정형

읍성명 언양읍성

축조 시기 년 연산군1500 ( 6)

도면

언양읍성 북벽울산문화재연구원 쪽( , 2012, 139 )
언양읍성 남문지

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 쪽( , 2016, 31 )

내벽 형태 사선형 수직

읍성명 한산읍성

축조 시기 년 성종 중종1493 1529 ( 24 29)∼ ∼

도면

한산읍성 북벽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쪽( , 2022, 184 )

내벽 형태 계단식

표 분기 읍성 년 문종 년 임진왜란 발발[ 9] (1451 ( 1) 1592 (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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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벽이 계단식에서 수직으로 변화하는 것은 상부를 흙으로 덮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므

로 계단상의 석축을 굳이 쌓을 필요가 없고 빗물이 유입될 경우 단의 모서리를 타고 물,

이 스며들어 석축이 쉽게 붕괴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라는 견해가 있다 나동욱( , 2022, 69

쪽).26)

한편, 창원읍성에서는 형태가 다소 조잡하나 북동쪽에서 계단식의 형태 북성벽에서는,

정형성 없이 쌓인 내벽이 확인되었다 이는 내벽의 형태가 계단식에서 수직 형태로 변화.

하는 과도기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창원읍성 북동쪽 구간 내벽
두류문화연구원 쪽( , 2013, 102 )

창원읍성 북쪽 구간 내벽
한국문화재재단 쪽( , 2018, 485 )

그림 창원읍성 내벽 형태 사진[ 12]

언양읍성의 경우에는 남문지에서는 수직 형태의 내벽이 확인되지만 북문지 주변에서는,

비스듬한 형태의 내벽이 확인되었다 이는 구조적 안정성 확보 빗물 유입 방지 등성을. , ,

편하게 한 것 등의 축조 목적을 가진 것으로 판단한 견해 나동욱 쪽 가 있다 결( , 2022, 69 ) .

국 이는 이보흠의 축성신도 에 대한 보완책과 큰 틀에서 동일한 축조 목적을 가진다고, � �

할 수 있다.

언양읍성 북문지 주변 내벽 전경
울산문화재연구원( , 2012)

언양읍성 남문지 주변 내벽 전경
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 쪽( , 2016, 103 )

그림 언양읍성 내벽 형태 사진[ 13]

26) 그러나 계단식 조성은 단이 있는 부분까지 포함하여 물이 스며들 수 있는 면적이 수직 형태

보다 더 넓어지므로 성벽이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토목 현업 종사자의 의견이 있어 이 부분

에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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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년 단종 즉위년 에는 경상 전라도의 성 가운데 세종 연간에 축조되지 못하였1452 ( ) ·

던 해자 적대 옹성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 ,27) 년 단종 에는 웅천읍성을 증축하도록1453 ( 1)

하고 해자를 파도록 하였다.28)

연번 읍성 분기 축조 시기 내벽 형태 석축
너비(m)

토축
너비(m)

1 태안읍성 기Ⅱ 년태종1417 ( 17) 계단식 5.5 7.2∼ 2

2 해미읍성 기Ⅱ 년태종1417 ( 17) 계단식 7.2 2

3 기장읍성 기Ⅱ 년 세종1425 ( 7) 계단식 6 2.5

4 면천읍성 기Ⅱ 년세종1439 ( 21) 계단식 5.66 6.18∼ 6

5 사천읍성 기Ⅱ 년세종1442 ( 24) 계단식 3.6 4.1∼ 4.4

6 남포읍성 기Ⅱ 년1444 1451∼
세종 문종( 26 1)∼ 계단식 2.9 3.2∼ 5.3 6.4∼

7 고현읍성 기Ⅲ 년 문종1451 ( 1) 수직형 5.2 3.9

8 울산읍성 기Ⅲ 년 성종1476 ( 7) 수직형 3.4 3.3∼

9 창원읍성 기Ⅲ 년 성종1476 ( 7) 계단식/
부정형

3.8 4.2∼ 3.4∼

10 언양읍성 기Ⅲ 년 연산군1500 ( 6) 수직형/
사선형 4.8 6∼ 2.2 2.5∼

11 한산읍성 기Ⅲ 년1493 1529∼
성종 중종( 24 29)∼ 계단식 3.4 3.9∼ 5.5 6.5∼

표 뒤채움부 석축 토축 구간의 너비[ 10] /

현재까지 발굴조사된 자료를 통해 뒤채움부의 석축과 토축 구간의 너비를 살펴보면 세,

종 연간 후반부터 석축 구간의 너비가 줄어드는 경향이 보인다 결국 이는 축성에 들이는. ,

공력을 줄여가는 과정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배경으로는 왜구 침입의 감소로 대.

외적인 안정과 성종 연간에 조선시대 최고 법전인 경국대전 이 완성되는 등( )� 經國大典 �

중앙집권적 관료 체제가 정비되는 시기였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조선 후기의 안흥진성 후기 동래읍성 영산읍성 등 지대석을 설치하지 않은 성벽, ,

이 확인되는데 남재우 안성현 쪽 이는 임진왜란 이후 읍성의 효용성이 떨어져( · , 2016, 234 ),

다시 산성 축성을 중시하다 보니 읍성 축조에 전과 비교하여 신경을 덜 쓰게 된 요인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성종 시기에는 연해 지역뿐만 아니라 내지 읍성의 축조에도 관심을 가졌다.29) 또

한 년 성종 에는 축성 도체찰사가 하삼도의 축성 기준을 포백척 척으로 일정1489 ( 20) “ 15

하게 할 것을 건의하여 그대로 따랐다 라고 하여 여전히 읍성 등 성곽의 축성을 국가에” ,

서 철저하게 관리하며 관련 규정 등이 더욱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27) �단종실록 권 단종 즉위년 월 신유 일2, 8 (1 ).�

28) �단종실록 권 단종 년 월 을축 일5, 1 1 (7 ).�

29) 성종실록 권 성종 년 월 을사 일 성종실록 권 성종 년 월 을축 일60, 6 10 (29 ). 67, 7 5 (23 ).� � � � �

성종실록 권 성종 년 윤 월 신사 일 성종실록 권 성종 년 윤 월 신110, 10 10 (29 ). 271, 23 11� � �

일(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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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Ⅴ

이상과 같이 조선 전기 읍성의 축조기법을 시기적인 변화 양상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엄밀한 의미의 읍성은 고려시대 후기에 도입되었는데 그 배경은 전적으로,

왜구의 침입이었다 고려 말 조선 태종까지만 해도 산성 축조론이 우세하였고 연해 지역. ,∼

을 중심으로 축조된 읍성 역시 석축보다는 토축이 좀 더 많이 축조되었다 그러나 세종.

시기에 접어들면서 대외적인 상황이 안정되며 성곽 축조에 관한 여러 논의가 진행되었고,

세종 년 에는 조선 전기 성곽 축성의 기준이 되는20 (1438) �축성신도�가 반포되었다.

앞에서 발굴조사 자료와 문헌 기록을 통해 살펴본 조선 전기 축조기법의 변화 양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 초기에 대 내외적 상황으로 인하여 성을 새로 축성하는 것. ·

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기존의 토성이나 산성을 그대로 이용하거나 일부 기존의.

고려시대 토성을 내탁부로 이용하여 석성으로 개축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세종 연간 중반이 되면 왜구의 침략이 감소하고 국가가 안정되면서 석축의 중요,

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성곽 축조에 관련한 여러 논의들을 거쳐 새로운 축성법을 제정하,

였는데 그것이 축성신도 였다 이에 축성신도 의 축성법에 따라 석재로만 내벽을 조성.� � � �

하게 되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축조된 읍성 중 시기가 가장 이른 것은 년 태종 에, 1417 ( 17)

축조된 하동읍성이었다 이는 축성신도 반포 이전부터 그 규정에 따라 축조된 읍성이. � �

존재했고 그 모본이 되는 읍성이 하동읍성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축성신도 축성법은 등, . � �

성이 어렵고 빗물에 성벽이 쉽게 무너지는 등의 폐단이 발생하여 이보흠의 상소에 따라,

석축을 줄이고 흙으로 경사지게 덮는 형식으로 변화한다.

위와 같은 축조 방식이 반영되어 이어지다가 문종 대 초반부터는 점차 계단식 형태의

내벽보다는 수직 형태의 내벽이 등장한다.

정리하면 조선시대 읍성은 문헌 기록과 현재까지 조사된 고고학 자료를 통해 살펴보았

을 때 세부적으로는 시기 지역 차가 일부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 외벽은 석축으로 견고, · ,

하게 하고, 내벽부는 석축으로 계단식 혹은 수직 형태로 쌓은 후 흙으로 경사지게 덮는 방

식 성벽이 상부로 올라갈수록 돌의 크기가 작아지는 등의 공통적인 양상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이는 앞서 머리말에서 언급한 년 세종 에 각 고을의 축성을 감독하게 한. 1436 ( 18)

수성전선색 이라는 기관을 설치한 기사를 통해 지방의 읍성 축조를 포함한 성‘ ’ 성곽 축

성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이렇게 성곽 축조가 정형화

될 수 있었던 것은 세종 시기에 중앙집권체제 확립을 위한 정책 추진 과정이 그 원동력이

되었을 것이다.

투고일 심사개시일 게재확정일: 2025.10.22, : 2025.11.17,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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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Promulgation of the Chukseong Sindo and Structural Changes in

the Inner Walls of Early Joseon Town Fortresses

Jin, Soo-hyung

(Curator, Wonkwang University Museum)

This study examines the changing trends in fortress-building techniques of early

Joseon-period town fortresses (eupseong),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the

promulgation of the Chukseong Sindo (New Fortress Construction Map) in 1438 (20th

year of King Sejong’s reign). Although the Chukseong Sindo itself has not survived,

details preserved in a memorial submitted by Lee Bohum reveal that its most

distinctive feature was the step-like terracing of the inner wall. Based on both

archaeological evidence and documentary records, fortress construction in early

Joseon can be divided into three phases: (1) renovation of Goryeo-period earthen

ramparts into stone fortresses, (2) adoption of terraced stone inner walls in line with

the Chukseong Sindo, later reinforced with earth, and (3) the appearance of vertical

inner walls beginning with Gohyeon Eupseong in 1451, alongside continued use of

terracing. In summary, early Joseon fortresses typically featured sturdy stone exteriors

and terraced or vertical inner walls covered with sloped earth. These standardized

methods reflect the Chukseong Sindo’s influence and the centralization of fortress

construction as a state-supervised enterprise.

Keywords : Early Joseon Period, eupseong (town fortress), Chukseong Sindo,

step-like terrace, inner wall


